
서식의  구조화

기존의 '서술형' 보고 방식에서 벗어나 체크리스트와  

선택형  서식으로 전환합니다. 단순한 입력 방식의 

변화만으로도 데이터의 규격화가 시작됩니다.

불필요한  관행 제거

종이로 보관하던 관행을 없애고, 반복되는 단순 행정 

업무를 줄입니다. 이를 통해 "왜 이렇게  해야 하지?"

라는 업무 최적화의 필요성을 교사 스스로 자각하게 

됩니다.

1단계: 인식의  전환과  문서 구조화

펜으로 작성하는 수기 문서를 선택형으로 

대체했습니다.

작성 시간이이 1분 미만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단순한 업무 부담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사례] 직관적인  선택형  서식



연결  Connection)

파일이 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링크 하나로 모든 교사가 

연결됩니다. '취합'이라는 

불필요한 업무 프로세스가 

사라집니다.

동시성  
Sync

구글 스프레드시트 등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입력하고 

결과를 확인합니다. 협업의 효용을 

피부로 느끼는 단계입니다.

데이터  
축적

클라우드에 쌓인 데이터는 단순 

보관을 넘어, 추후 자동화의  

기반이 되는 자산으로 변모합니다.

2단계: 온라인  문서 도구를  활용한  협업



[사례] 실시간  온라인  취합

"메신저  파일 50개가 사라졌습니다 ."

전 교직원이 하나의 시트에 접속하여 동시에 이수 결과를 

입력합니다.
진행 상황이 실시간 그래프로 시각화되어 독려 업무가 

사라집니다.



내부 자동화  Script

단순 입력을 넘어 로직Logic이 개입합니다. 엑셀 

수식, 앱스스크립트Apps Script), VBA를 활용해 

입력값이 자동으로 계산되고 가공됩니다.

외부 연동 API

단일 파일의 한계를 넘습니다. API 호출 및 웹 파싱을 

통해 나이스NEIS나 외부 사이트의 정보를 자동으로 

긁어와 시트에 채워 넣습니다.

3단계: 기술적  자동화  Logic



학생 124명에게 각자가 원하는 책을 사 주는 

업무

앱스스크립트 Apps Script)가 백그라운드에서 

데이터를 처리합니다.

휴먼 에러(오타, 누락)가 0%로 줄어듭니다.

[사례] 클릭 한 번으로  끝나는  업무



의도 기반의  구현

더 이상 복잡한 코드를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기능이  필요해"라는 의도Intention)만 있으면 AI 

에이전트가 도구를 생성합니다.

초자동화  Hyper-automation)

바이브  코딩Vibe Coding)과 AI 에이전트를 통해 

기획부터 실행까지의 과정이 자동화됩니다. 교사는 

기술적 구현이 아닌 '교육적 본질'에만 집중합니다.

4단계: AI 에이전트  활용, 필요에  따른 웹 앱 개발


